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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책은 영국인 터키 대사부인인 메리 W. 몬테규 여사가 1716년에 터키에 거주하

는 동안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아 엮은 것으로, 영국인 여성이 바라본 당시 터

키의 일상을 잘 보여주고있다. 편지들은 터키제국의 유대인에 대한 대우, 궁핍한 일

반인들에게 터키군대가 행한 잔혹한 행위, 터키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, 그리고 자

신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터키 건축의 경이로움을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다. 그녀는 

누구에게 편지를 쓰는가에 따라 편지 주제를 달리했는데, 예를 들면 영국의 시인이

자 비평가인 알렉산더 포프에게 쓴 편지에는 아랍 시인의 장대한 시를, 성직자에게 

쓴 편지에는 터키인들의 종교적 신념과 종교의식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. 그리

고 여자 친구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터키 지역 여성들의 옷과 헤어스타일을 묘사하

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. 그녀가 흥미를 가진 주제 중 하나는 그녀가 만났던 여성들

이다. 그녀는 여성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했던 목욕탕, 다양한 하렘 그리고 공공 목

욕탕에서 행해진 혼인 예식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였다. 그녀는 술탄과 다른 위대

한 터키 지도자들의 아내들과의 만남을 기술하였으며, 그들의 기품 있는 태도와 침착

함에 대해 극찬하고 있다. 그녀는 단순히 눈으로 본것을 묘사하는데 그친것이 아니라 

여성들의 차도르 착용, 빈번한 전쟁, 베일속에 가려진 이슬람 여성들의 역설적인 자

유, 터키 의사들이 행한 예방접종의 실험적 가치, 아랍 시와 문화의 아름다움 등에 관

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함으로써 당시의 터키 사회의 모습을 생생히 전하고 있다. 완

전히 다른 타민족의 문화를 자신의 시각과 관념에 적용하여 비판과 판단하는 것이 아

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이 책이 갖는 의의가 크다 하겠다. 

본 책은 메리 여사의 서신들을 모아  수정하여 출간한 것으로 총 42장의 편지가 수록

되었다. 


